
이 전시는 화분 브랜드 러스티 오렌지의 3명의 작가가 식물과 자신의 작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결합할 것인가, 그럼으로써 식물과 작품이 함께하는 어떤 공간을 제안할 수 있는가로부터 출발하였다. 

사실 식물은 햇빛, 바람 등 자연스런 야외 환경에서 존재할 때 가장 아름답지만 도시화가 심화된 지금, 

사람은 인공적 공간에서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면서 자연을 실내로 끌어오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실내로 들어온 식물은 다양한 형태로 공간에 놓여지는데 플렌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물리적 공간을 

장식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살아있는 생명체인 

식물로설치된 그 공간은 그 식물들을 돌봄으로써 사람과의 교감이 필요한 인터렉티브한 공간으로 

정적공간이 아닌 동적이며 작품 경험의 지속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식물의 성장과 쇠퇴는 공간의 물리적 

변화와 변형을 보여준다.

러스티 오렌지의 설립자 강경연과 팀원인 이재준, 허정은은 모두 조형작가로 활동하며 주로 점토를 이용한 

다양한 도자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들은 흙과 식물을 심고 가꾸는 걸 좋아하는 공통점으로부터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그 가치를 화분, 그리고 오브제에 담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단순한 

식물의 ‘집’만이 아닌 이들이 고민하고 창작하는 모든 것things과 식물과의 조우를 통해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조형과 공간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식물군 중 보통 행잉식물로 불리우는 것들과 

뿌리줄기 식물들, 즉 땅속에 뿌리를 내린 채 수직으로 자라나는 일반적 식물이 아닌 수평으로 자라나는 

식물들과 대기의 습기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공중뿌리 식물들 위주로 선택하였다. 3명의 작가들의 작품 

역시 바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일반적 조형작품과 달리 벽면이나 천정으로부터 설치되어 아래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의 시선으로 유도하는 작품들로 식물들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수직 방향성이 강조되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들 3명은 각각의 방식대로 식물과 자신 작품과의 관계성을 해석하고 매칭을 

통해 메시지를 담은 공간을 제안한다.  

강경연은 2021년부터 UNSEEN 시리즈를 통해 감춰진 공간적인 깊이와 빛을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로써 

빛이 표면에 닿을 때 투과와 반사를 동시에 일으키는 소재를 사용하여 나뭇잎 형태의 조각들을 만들고 

공중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는 ‘꿈과 몽상’이라는 비현실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검은색 둥근 형태의 세라믹과 행잉 식물을 결합하고 스테인리스스틸 망과 철사로 

제작한 나뭇잎을 2층 전시장의 높은 천장으로부터 수직으로 늘어뜨린 UNSEEN_Floating Plants를 

선보인다. 겹겹이 매달린 나뭇잎을 지나 나타나는 식물 오브제는 REAL과 UNREAL이 혼재된 

비현실적이고 몽환적 분위기를 경험하게 하며 아트리움 형식으로 공간에 맞게 가변설치가 가능하다.



이재준의 작품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기반한다. 그는 인간의 문명사회와 자연 생태계 안에서 

발생하는 일방적 폭력성, 파괴성을 고발하는 작품을 발표해왔으며 최근에는 그 관계 회복성에 주목하고 

있다. 

1층 전시장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의 테라코타‘붉은 벽’은 천정에서 내려오는 초록의 잎사귀들과 

대비를 이루는데 부조로 만들어진 타일의 곡선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는 연속성을 이룬다. 심겨진 식물 역시 

언제든 중간 줄기가 끊어지더라도 땅속뿌리(중심점)없이 생존이 가능한 식물들이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성의 회복은 인간(지배자라 생각하는)이 자연(지배대상으로 생각하는)을 위계와 

이분법에 의한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

2층 전시장 벽면의 ‘가변적 풍경Ⅰ - 오후 4시’와 바닥면에 놓여있는 항아리 ‘가변적 풍경Ⅱ’는 안과 

밖이라는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한 자연물과 설치된 작품 간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연기로 그린 

작품 ‘회색숲’과 한단씩 흙가래를 쌓아올려 만든 ‘달항아리’에는 마당의 나뭇가지와 나뭇잎 그림자가 창을 

통해 투사되며 그 이미지는 시시각각 달라진다. 작품명 ‘오후 4시’는 벽면의 작품에 가장 아름답게 나무 

그림자가 드리우는 시각인 오후 4시에 맞춰 지은 작품명으로 아마 전시가 끝나는 11월 말쯤이면 ‘오후 3

시의 풍경’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이 두 작품은 자연이 개입될 때 비로소 완성되며 입체인 항아리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평면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허정은은 창작의 주체성과 작품의 완결성이라는 기존의 예술적 전제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해체가 아닌, 예술 행위의 본질을 향한 철학적 탐구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반복적 행위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변화와 위치의 이동은 서로 대립하는 요소 간의 긴장과 균형을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장을 열어낸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실제’식물과 ‘가짜’식물을 동시에 보여준다. 1층 흰 벽면에 가득한 백색의 파편화된 

잎사귀 모양의 도자 유닛들은 어렴풋한 실루엣으로 마치 필름 카메라의 감광지 흔적처럼 살아있는 

식물들의 하얀 그림자로 인식된다. 이들은 주변에 설치된 실제 식물들과의 배열 속에서 새로운 의미론적 

구조를 생성한다. 작가는 철저한 계산이 아닌 순간의 직관으로 나열하고 조합하고 재구성하며 그 작품은 

어딘가로 끊임없이 부유하는 형식을 갖게 된다.    

바닥에 고착화 되지않는 식물들, 즉 중심점 없이 수평으로 뻗어 나가며 새로운 곳에서 언제든 뿌리와 줄기를 

내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탈중심적이고 비위계적인 구조를 가진 식물들은 작가인 우리에겐 매우 

흥미로운 식물이었다. 심지어 조형적으로 아름답기까지 하다. 고착화된다는 것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특정한 장소에 갇힌다는 의미이다. 예술가의 숙명은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과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한다는 점에서 이 식물들은 작가들에게 

충분한 작품의 동기와 소재가 되었으며 식물과 작품을 결합한 공간을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3명의 작가들이 자연물과 인공물의 물성 차이를 해석하고 그 간극을 자연스럽게 좁혀 제안한 

이 공간들은 앞으로의 더 확장된 개념의 러스티 오렌지가 나아갈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재준 (러스티 오렌지 디렉터)

※ 이 글은 작가노트를 참조로 쓴 글임을 밝힙니다.


